
제올라이트, 메탄 흡착 가능성 주목
미국, 결정질 구조가 기체 분리·저장에 적합 … 전기 생산도 가능

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(Methane)을 흡착해 농축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고 NBC뉴스가 4월21

일 보도했다.

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(CO2)는 다양한 기술로 포집이 가능하지만 메탄은 다

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 붙잡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그러나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은 수질정화나 기타 공정에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

의 제올라이트(Zeolite)가 메탄을 매우 잘 흡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, 제올라이트의 결정질 구조가 다양한

기체의 분리나 저장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발표했다.

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 10만종에 달하는 각기 다른 제올라이트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추적

한 결과 기술적으로 유망한 메탄포집 물질 몇 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.

몇 종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이미 실제로 존재하며 다른 몇 종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론상 만들어

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시뮬레이션 결과, 신물질이 탄광이나 가축 사육장의 거름더미에서 발생하는 저농도 메탄을 포집해 가연성

한계인 5%를 약간 넘는 농도로 농축할 수 있으며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.

또 해당기술이 아직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최근 수압파쇄 채광 방식과 북극 영구동토대의 해빙 등에 따른

메탄 배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장차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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